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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발표

저는 부모님과 형들과 페루 
트루히요 성전에 갔어요. 
저는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채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니엘 에스, 11세, 페루 
라리베르타드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정의반은 물고기 
입에서 메시지, 인용구, 경전 구절을 
찾아내며 침례 성약을 공부했어요.

살로메 더블유, 6세, 캐나다 퀘벡

사람들을 
교회 회원이 

되도록 교회로 
초대해요.

플라비우 엠, 11세

나이 드신 분들을 도와드려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항상 주의를 기울여요.

라라 엠, 7세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추나요? 

포르투갈 아조레스에 

있는 한 가족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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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어린이 노래책, 16쪽)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 하는 게 

좋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저는 종종 

아버지를 따라 병원에 가서 아버지가 진료를 보시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도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병원에서 나오던 

한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아들인가요?” 아버지는 그렇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희 

아빠처럼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만큼 

좋은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때, 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전 제 아들이 저보다 더 낫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저는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저는 다시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를 가르치던 선교사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그러셨듯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시겠지. 내가 그분처럼 

되기를 바라셨을 거야.’ 저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저는 제가 한 말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

아버지는 제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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